이단과 종교 5

가현설주의 (Docetism):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는가, 아니면 단지 인간처럼 보이셨을 뿐인가?

1 가현설주의(자)란?

가현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humanity)을 지니셨음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가현설주의’(Docetism)란 헬라어 동사인 dokein 에 근거한 단어이며, dokein 이란 동사는 ‘… 인듯하다’ 혹은 ‘… 인 것처럼 나타나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현설주의자들은 예수는 오직 인간처럼 나타나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특별히 2세기 무렵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이론은 그 당시만해도 완전히 정립된 교리이기 보다는 하나의 신학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4세기에 이 같은 경향은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 of Laodicea, 310-390)에 의해 재조명되었으며,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보다는 인간의 정신과 혼만을 소유하셨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아폴리나리우스주의로 알려졌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플공의회(Constantinople)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2 중요 성경: 창1:26-27, 히5:7-9.

3 가현설주의: 주장과 반박
(1) 아리우스주의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면,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존재하셨음을 믿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2) 헬라인들의 이 같은 생각은 당시 유행하던 철학의 한 흐름인 ‘영지주의(Gnosticism)’의 영향을 받았다. 영지주의는 가상과 실체, 육체와 영혼을 구분한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란 변화하며, 실체가 아니며, 또한 악한 것이며, 육체란 무덤과 같다. 따라서 죽는 순간 영혼은 육체로부터 벗어난다. 하지만 그들은 철학 혹은 ‘지식(gnosis)’을 통해 인간은 죽음 전이라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것이란 헬라주의의 철학적, 종교적 사상에 어울리지않기 때문이다. 신성이 물질적 본질을 택하다는 것이나 물질적 존재의 운명으로 고생한다는 사상에 대한 반대.]

[Simon Magus: 행8:9-24. 시몬의 후계자 메난더(Menander). Basilides(125-202).]

따라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물질과 혼합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신으로서의 본질이 손상됨을 뜻하는 것으로 헬라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고난 당하는 신’도 그들에게는 모순으로 생각되었다. 

(3)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1) 예수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셨고 빌라도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2)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며, 오직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Christ-Spirit)’이 육신에 들어갔다는 주장. 신적인 영으로 인해 예수는 능력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며, 이 영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성부께 되돌아 갔다고 주장한다. 

3)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을 취한) ‘말씀(the Word)’이지 ‘말하는 인간의 입’은 아니다. 또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이며, 이 진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진정한 영의 세계를 불 수 있도록 한다. [Adoptionism과 유사]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육체와 영혼, 곧 전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으로부터의 벗어남’ 이며, ‘부활’이란 바로 지적인 각성(enlightenment)을 통해 영이 육체를 벗어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 예수는 결코 신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일 수 없다.
4) 한 예로 엡5:14을 든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아니었으며, 예수께서 인간과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 히5:7-9: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성과 함께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2세기 이레니우스의 진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며, 이는 곧 그가 우리를 들어 그 자신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 (Jesus Christ ‘did… become what we are, that he might bring us to be even what his is himself’).” [See the preface to Book V of Against Heresies.]

(4)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 of Laodicea, ? – 390)

1) 2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준 가현설주의는 4세기에 아폴리나리우스에 의해 다시 주장되었다. 그는 아타나시우스의 친구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한 인물이었다. 

2) 아폴리나리우스의 질문: 말씀(Logos)이신 성자께서는 성육신 때에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을 취하셨는가? 인간 본성 전체를 취하셨는가? 아니면 일 부분인가? 만일 말씀이 인간 본성 전체를 취하셨다면, 아폴리나리우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 곧 죄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3)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을 입으신 분임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로고스가 인간의 영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전 인격에서 예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로고스(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인간과 같으나 그의 영은 인간과 다름을 주장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격으로의 단일성과 죄 없으심을 둘 다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반대를 받게 된다.

4) 아폴리나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대: 갑바도기아 교부들과 힐러리(Hilary of Poitiers)는 로고스가 인성 전체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의 완전한 구속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인으로서의 죄인 전체가 새로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성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인성 전체를 입으셔야 했다. 또한 그들은 아폴리나리우스의 가르침 속에 가현설적 요소가 들러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떠한 인간적 의지도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진정한 시험과 진정한 성장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인간의 구원에서 인간의 영이 제외되는 문제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에 비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그리고 이 같은 이해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인성의 온전함을 부인함.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심.’]

[이단들 가운데 자신들도 인간의 영이 아닌 신적인 것을 부여 받고 태어 낳거나 생의 과정 중에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알렉산드리아 기독론의 주 관심사인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면 오직 인간 본성의 일부분 만(영적인 부분만이)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일 부분만을 구원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몸과 뼈이든 일 부분만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5) 무엇보다 이 같은 주장은 인간 창조와 미래의 구원 받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주장에도 부합되지않는다: 창1:26-27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 사이의 일치), 요일3:2 (구원 받은 인간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지않음).

